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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과 회사는 4월 8일(월),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해 쌀,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희망박스 전달식을 진행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 ��이는 오는 11일로 다가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려인의 국내 유입 이 늘었음에도 교육, 문화, 경제적으로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인 국내 거주 고려인 가족을 지원 하기 위한 것이다. ��이날 전달식에는 KT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과 KT 장병관 상생협력담당을 비롯해 김영숙 ‘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센터장’, 장아나스타샤 ‘고려인 문화센터 우크라이나 피난동포 지원담당’, 그리고 고려인 가정 3가족이 참석했다. ��KT노사는 이를 위해 금번 300가구 맞춤형 희망박스 배송 외에도 아동이 있는 고려인 가족 들을 초청해 이달 말 용인시 에버랜드 봄소풍 여행을 시행할 예정이다. 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 은 “일제시대의 암울했던 역사 속에서 광복이 되기까지 농업이민, 항일독립 운동, 강제 동원 등으로 구 소련 국가 각지로 강제이주 되었던 고려인의 고초와 어려움을 어떤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”고 말한 뒤 “우리 KT노사는 고려인 가족 여러분이 우리 동포라는 역사인식에 깊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작은 도움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 ��이어 “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힘든 시기를 잘 견뎌 내시기 바라며, 향후 국가와 사회전반에서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잘 시행 되도록 KT노사가 깊은 관심으로 함께 응원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��한편 2016년에 개관한 안산고려인문화센터는 고려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·상담, 문화· 체육행사, 고려인 주민 자녀 교육·보육 지원 사업 등을 수행 중이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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